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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2. 13.(금) 12:00

(2026. 2. 14.(토) 조간)
배포 2026. 2. 13.(금) 09:00

난치암 진단 필수장비 국산화 … 환자 치료에 
필요한 방사성의약품 공급 안정화

- 원자력연, Ga-68 발생기 원료 생산기술과 핵심 소재 기술 모두 확보
- 방사성의약품 자급을 목표로 하는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 이하 ‘원자력연’)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소장 정병엽)가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갈륨-68 발생기* 핵심 요소기술을 모두 

확보하여 난치 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국산화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 방사성동위원소 저마늄-68(반감기 271일)을 금속산화물에 흡착시킨 뒤,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륨-68(반감기 68분)만을 선택적으로 용출해 방사성의약품 제조에 사용

  방사성동위원소인 갈륨-68은 붕괴하면서 양전자를 방출하여 전립선암, 

신경내분비암 등 난치 암 진단을 위한 양전자 단층촬영(PET)에 사용된다. 

갈륨-68은 반감기가 짧아(68분) 그 자체로는 보관이 어려워, 환자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갈륨-68 발생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핵심기술 확보가 어려워 전량 수입 제품에 의존해 왔다.

  갈륨-68 발생기의 핵심 요소기술은 ▲원료물질인 저마늄-68 생산기술과 

▲저마늄-68은 잘 흡착하고 갈륨-68은 분리·용출하는 흡착 소재 기술이다. 

첨단방사선연구소는 과기정통부 지원사업*을 통해 30MeV 원형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 기반 저마늄-68 생산기술을 이미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흡착 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갈륨-68 발생기 요소기술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사업(’21~’26년, 총 269억 원)

  연구진(첨단방사선연구소 사이클로트론 응용연구실 박정훈 실장)은 천연 물질인 

키토산과 금속산화물 타이타늄 전구체를 혼합해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제조하고, 열처리하여 입자 간 결합력이 향상된 새로운 흡착 소재를 개발했다. 

평가 결과, 개발된 소재의 갈륨-68 용출 효율은 약 70%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한 번의 용출로 환자 6명분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외국산에 비해 2배 긴, 약 1년간 사용이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해 의료 현장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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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소재로 용출한 갈륨-68을 이용해 분당 서울

대병원 핵의학과와 공동으로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비임상 실험을 

수행하여, 종양 영상 확보를 통해 갈륨-68 발생기 핵심 소재의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해당 기술은 국내·외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향후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난치 암 진단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갈륨-68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방사성의약품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원자력·

의료 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훈 실장은 “이번 핵심 소재 개발을 통해 원형 입자 가속기(사이클로트론) 

기반 갈륨-68 발생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소기술을 확보했다”라며, 

“향후 원형 입자 가속기(사이클로트론)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 운전 및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원료물질인 저마늄-68을 대량생산 하면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암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올해로 종료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을 후속 사업 기획을 통해 방사성의약품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이번 성과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부터 방사성의약품 개발, 희귀·난치암환자 진단·치료까지 전주기를 

국내 기술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희귀·난치암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고, 관련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져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 책임자 과장 남혁모 (044-202-4640)

원자력 연구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이석규 (044-202-4647)

관련 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사이클로트론 응용연구실

책임자 실장 박정훈 (063-570-3571)

   



- 3 -

참고  관련 사진

<사진1. 갈륨-68 발생기용 키토산-타이타늄 핵심소재>
설명 : 갈륨-68 발생기 핵심소재의 원형구조와

표면을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SEM) 이미지

< 사진2. 갈륨-68 발생기용 핵심소재 설치 >
설명 : 병원에 갈륨-68 발생기의 핵심 소재 컬럼을 설치하여

비임상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성을 완료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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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 갈륨-68 발생기용 소재 성능 >
설명 : 갈륨-68 발생기의 품질기준 용출 효율 70% 이상과

원료물질 누수율 0.001% 이하를 만족하는 성능지표를 나타낸 그림

< 사진4. 전립선암 음성 대조군과 양성 실험군이 심어진 쥐에 주입한
갈륨-68 PSMA-11 체내영상 >

※ PSMA,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전립선특이막항원)

설명 : 전립선암 음성 대조군과 달리, 우측 허벅지의 양성 실험군의 종양 부위에만

갈륨-68 방사성의약품이 선택적으로 집적되며 갈륨-68 발생기의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검증


